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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전자책 라이선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책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를 분석한다. 출판계와 도서관이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자책의 특성을 

함께 다루었다. 아울러 전자책 라이선스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for e-book licenses 

as a prerequisite for the continued operation of library e-book services. The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fierce conflict surrounding e-book licenses between domestic libraries 

and the publishing industry and to propose solutio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o 

achieve this, the legal meaning of e-book licenses is analyzed, and the fundamental reasons 

for conflict between the publishing industry and libraries a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books.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e-book licenses are classified, and 

the status of library e-book licenses and conflicts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implications that can help resolve domestic issue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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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말

문자가 탄생한 이래로 도서관은 인류의 역

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근대

적 의미의 도서관이 탄생한 것은 인쇄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

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면서 시민

들의 지적 성장을 지원했다. 도서의 자유로운 

대출은 이런 도서관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의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전자

책의 등장과 확산은 도서관의 주된 서비스인 

도서 대출의 법적 기반을 뒤흔들면서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종이책과는 달리 전자

책은 물리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 

전자책의 특성은 도서 대출에 적용되는 법적 

원리를 무력화하면서 새로운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이 구매한 종이책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지만, 전자책

에는 이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책을 

대출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저작권자로부터 허

락을 얻어야만 하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것

이다. 전자책 대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책의 구매와는 별도로 저작재산

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이호

신, 2023). 

그런데 출판사들은 전자책 대출이 판매의 감

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도서관의 전

자책 대출에 까다로운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도서관이 전자책을 서비스하기 시

작한 것이 벌써 2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도서관과 출판계는 전자책의 라이선스

와 그 조건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

다. 판매를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출

판사와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국내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출판계에서는 도서관의 전자책 라이

선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을 촉구해왔다

(구모니카, 2015; 김찬동, 2014; 양지열, 2012; 

한국출판인회의, 20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원, 2020; 한주리, 2021). 그 대부분은 국내 전

자책 라이선스의 영구소장형이 저작권법의 원

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

용이었다. 출판계의 이런 주장에 대응하여 도

서관계에서도 전자책 라이선스 문제의 해결방

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백지원, 2014; 신정

아, 2021; 오지은, 2014; 2021; 이지연, 2014; 

이용훈, 박상미, 2013; 이호신, 2020; 2021a; 

2021b; 2023).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협력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제기하는 데에 그치거나 

서로의 시각 차이만 확인하는 것이었을 뿐, 그 접

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진전되지는 못하였다. 갈

등은 점차 고조되었고, 급기야 지난 2021년 대한

출판문화협회는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국의 공공

도서관에 전자책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뒤이어서 8개 출판사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1)을 제기하기에 이

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 532586). 이

런 갈등 상황이 첨예하게 지속된다면, 소송의 불

똥이 어느 도서관으로 또 옮겨붙을지는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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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하지 못할 형편이다(이호신, 2023).

이 연구는 전자책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벌어

지는 국내 도서관과 출판계의 첨예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자책 대출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인 의미에서 출발해서, 출판계와 

도서관이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을 전자책

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함께 다룬다. 아울러 우

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도서관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과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

면서, 전자책 라이선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

고자 한다.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도

서관과 출판계의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틔우고,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도록 대

안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자 한다. 

2. 갈등의 출발점

2.1 전자책의 대출과 최초 판매의 원칙 

저작권법은 종이책과 전자책의 대출을 서로 

다른 행위로 바라본다. 종이책 대출은 도서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다. 이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배포의 일종이다. 이와는 

달리 전자책의 대출은 저작물이 담긴 파일을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달하는 행위이다. 저작물

의 복제와 전송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가 배포인지 아니면 복제

와 전송인지 살피는 까닭은 그 행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법률 조항이 적용되고,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이호

신, 2021a; 2023). 

저작권법은 배포를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

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저작권법 제20조 제

23호)으로 정의한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

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

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배포권을 규율하고 있다. 여

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서 규정이다. 이 규정

에 근거해서 적법한 거래가 이루어진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포권이 

효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복제권과 전

송권을 규율하는 저작권법 제16조와 제18조에

는 이러한 단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적

법한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저작자는 여

전히 복제와 전송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종이책의 대출은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저작권법 제20조가 적용된다. 도서관

이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도서를 대출하는 행

위에 배포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까

닭에 종이책 대출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에 전자책의 

대출은 저작물을 복제․전송하는 행위로, 저작

권법 제16조와 제18조가 적용된다. 적법한 방

 1) 2021년 5월 6일 ㈜메디치미디어, ㈜다산북스, ㈜마이디팟, ㈜ 새로운사람들, ㈜학지사, ㈜ 도서출판 한올출판사, 

가교출판, 페이퍼로드 8개 출판사가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재단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경기

도사이버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였다(2021가합53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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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전자책을 입수했다고 해도, 전자책을 복

제․전송할 수 있는 권리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전자책을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

관은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저작재산

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만 한다. 

대개 도서관은 전자책의 수급을 위해서 유통

사와 체결하는 계약 속에 저작물의 복제와 전

송에 대한 허락의 요건을 함께 포함하는 방식

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 유통사와 체결한 계

약은 도서관이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저

작재산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허락을 

얻는 라이선스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

니게 된다. 라이선스 계약은 전자책 대출이 합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된다. 또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이호신, 2023).

통상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자나 출판사

가 유통사에게 위임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 그런데 출판사들은 대체로 도서관 대출

을 허용함으로써, 전자책의 소비자 판매가 감

소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이러한 염려는 라이

선스의 조건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도서관 제

공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경우마저 없지 않고, 

매우 상세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여 전자

책의 도서관 제공이 판매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다.

2.2 판매 감소에 대한 출판사의 우려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서 저작권 문제에 훨

씬 민감하다. 이것은 종이책과는 구별되는 전자

책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시간과 공간의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

다. 종이책을 도서관에 대출하고 반납하기 위

해서는 도서관에 방문해야만 한다. 따라서 도

서관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거주자나 근무자 등 상대적으로 소수만 이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시간은 도서관이 개관하는 동안으로 제한이 된

다. 종이책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개관 시간 내

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이러한 부

담은 도서관 방문이 어렵고 귀찮은 사람들 상

당수가 책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그렇지만 

전자책은 굳이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자

신이 머무는 곳에서 아주 간단하게 대출할 수 

있다.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시간도 심야 시간

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365일 24시간 연중무

휴로 확대된다. 전자책을 이용하는 데에는 아

무런 시간적, 공간적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서관은 이것을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라

고 바라볼 수 있지만, 출판사는 커다란 위협이

라고 느낄 수 있다. 도서의 구매 수요 대부분을 

도서관이 수렴해서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도 있으리라고 염려하는 것이다. 

둘째, 전자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의 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종이책의 경우, 도

서 자체를 물리적으로 점유한 매우 소수의 사

람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전자책은 저작물

의 내용과 형식이 담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한 종이책은 

해당 도서가 반납될 때까지 이용할 수 없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라면 도서 대출을 위해서 길게

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전자책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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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져 있다

면, 얼마든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론적으

로나 기술적으로 파일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얼마든

지 가능하다. 수많은 사람이 아무런 불편 없이 

전자책을 빌려 볼 수 있다면, 그만큼 판매가 감

소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셋째, 이용에서 비롯되는 도서의 물리적인 열

화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종이책의 경우 많

이 이용하면 표지나 면이 낡고, 훼손돼서 더 이

상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렇

게 되면 도서관은 해당 도서를 다시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추가 구매를 통해서 도서

의 이용에 대해서 출판사에게 추가 보상이 이

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 파일로 구성된 

전자책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도서관에 한 번 제공된 전자책은 아무리 많이 

이용된다고 해도, 책 자체가 낡거나 훼손되어

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다. 도서관에 전자책을 제공하면, 해당 저작물

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무한히 제공하면서, 판

매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게 된

다(Sisto, 2021). 

종이책과는 구별되는 전자책의 이런 특성은 

도서관의 전자책 수급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

치고 있다. 도서관의 대출이 전자책의 판매 감

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출판사들의 우려는 도서

관의 라이선스의 조건으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도서관에는 전자책을 아예 제공하지 않

는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는 신간도서를 도서관에 제공하지 못하게 유예

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도서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 판매에 비해서 높은 가

격을 책정하거나 이용 방법과 조건을 상세하고 

까다롭게 제시해서 추가 구매가 불가피하도록 

유도한다.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다양한 콘텐

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입장과 판매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출판사

들의 입장은 라이선스 조건을 놓고 서로 맞부

딪히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3. 전자책 라이선스의 의미와 
유형

3.1 전자책 라이선스의 의미와 요건 

전자책 라이선스는 특정한 전자책을 도서관

이 복제와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대출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

은 복수 당사자의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합

치를 이룸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이다. 계

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상반

되는 두 의사표시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전자

책 라이선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의가 포함되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

추게 된다(이호신, 2023, 443). 이 계약의 내용

을 근거로 도서관은 전자책 대출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또한 계약 속

에 담긴 요건에 따라 전자책 대출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결정한다. 라이선스는 전자책 

대출의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아울러 서

비스 제공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전자책 라이선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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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립하기 위한 거래의 당사자, 대상, 조건

이 포함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통상적으로 전

자책에 관한 저작권 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

한 출판사들이 거래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그 조건을 도서관이 검토해서 수용하는 방식으

로 결정된다. 출판사들이 제시하는 거래의 조건

에는 전자책의 가격, 대금 지급 방법, 이용 기간

과 횟수, 동시 사용 허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3.2 전자책 라이선스의 유형

전자책 라이선스는 출판사가 제시하는 개별

적인 거래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전

자책 파일의 제공 여부, 이용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 거래의 방법, 대금 지급의 방법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표 1>은 전자책 라이

선스를 거래의 조건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영구형은 도서관이 기간이나 이용 횟수에 구

애받지 않고 영구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이다. 영구형은 다시 전자책 

파일을 제공하고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가의 여

부에 따라서 소장형과 접속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구소장형은 전자책 파일의 소유권을 도

서관에 넘겨주고, 기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

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이다. 영구소장형과 달

리 영구접속형은 전자책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

하지 않지만, 도서관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

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해당 전자책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형태의 라이선스

이다. 전자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구소장형과는 구별되지만,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차이

는 크지 않다. 영구소장형이나 영구접속형 라

이선스의 경우에는 대체로 동시 사용자의 수를 

도서관이 구매한 카피 수로 제한해서 종이책과 

유사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제한형(metered license)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만,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이다.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가 구매

나 계약이 필요하다. 이용 기간과 이용 횟수 어

느 하나를 기준으로 전자책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간과 횟수를 혼합해서 

어느 하나에 먼저 도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기

도 한다.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필요해서, 도서관의 비용 부담이 상대

적으로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기간제한형은 

구분 파일 제공 기간 제한 횟수 제한 동시 접속 허용 대금지불

영구형
소장형 O X X X 선지급

접속형 X X X X 선지급

제한형

기간제한형 X O X O/X 선지급

횟수제한형 X X O O 선지급

혼합형 X O O O 선지급

구독형 X O X O 선지급

과금형 X X X O 후불(이용당)

<표 1> 전자책 라이선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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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라이선스이다. 대체로 동시 이용을 제한하

지 않지만, 제한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횟수제

한형은 일정한 횟수(26회~52회)의 대출이 이

루어지면 더 이상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

게 된다. 이용 횟수가 제한 요건이기 때문에, 동

시 이용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일정한 대출 횟

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서, 안정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구독형(subscription model)2)은 개별 전자

책 타이틀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가 아니라 유

통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전체에 대해

서 일정 기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라이선스이다. 연간이나 월간 구독료를 먼저 지

급하면 비교적 풍부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는 점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구독기간이 종료

하면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사라져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

다. 또한 유통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만을 서비스

할 수 있어서 사서들의 도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대개 다양한 콘텐츠 제

공을 위한 보조 수단 정도로 활용된다. 

과금형(pay per view)은 전자책 유통사의 

플랫폼에 콘텐츠 목록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일

정 정도 지불하고,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의 라이선스이다.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도서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

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출이 빈번하게 이

루어지는 일부 도서에 보상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학술서가 소외될 우려가 있고, 출판사

와 저작자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거래는 이러한 유형에 따라 이루어지기

도 하지만, 서로 다른 거래의 조건들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4. 국가별 사례와 갈등의 양상

4.1 국내 현황

국내의 전자책은 1980년대에 CD-ROM 기

반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예인정보, 바

로북, 북토피아 등 전자책 전문 기업이 탄생하

였고, 전자책 전용 단말기도 개발되었다. 초창

기 전자책 시장은 주로 도서관 납품과 장르 소

설에 의지해서 성장했다. 2006년에는 교보문고

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책 플랫폼 사

업을 시작했고, 예스24, 인터파크 등이 이러한 

흐름에 가세하였다. 이와 함께 아마존 킨들과 아

이패드 단말기가 등장하면서 전자책 시장은 본

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한국출판문화진흥

원, 2021b, 10-11). 2020년 국내 출판사의 매출

액 규모는 약 3조 8,728억 원이고, 이 가운데 전

자책은 약 4,6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

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b, 24). 문화

체육관광부(2022)의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

사>에 따르면 독서율 전체는 감소하는 추세이

지만, 전자책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의 독서율

은 증가하고 있다. 전자책 시장은 앞으로도 더

 2) 국내 도서관에서는 전자책 파일을 도서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소장형으로, 전자책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구독형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소 의미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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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B2B 분야의 출판 유통업체 가운데에는 교보

문고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예스

24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북큐브, 웅진

OPMS, 우리전자책 등도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

해 B2B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한국출판인회의, 

2018, 18). 교보문고는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대학,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기업, 초/중/고등

학교 등과 계약하여 구축해서 전자책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하고 있다. 전자책 

B2B 매출액은 전체 전자책 매출의 25%가량을 

차지한다. 예스24도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

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북클럽’도 법인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체 전자책 매출액 약 360억원 가운데 

10%가량이 B2B 매출에 해당한다(한국출판문

화산업진흥원, 2021b, 130). 

도서관은 전자책이 등장한 초창기부터 주요

한 구매자로서의 입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전까지 전자책 시장은 주로 도

서관과 학교 등의 기관을 상대로 하는 B2B 판

매에 크게 의존했다.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2018년 현재 B2B 시장의 가장 큰 수요자인 공

공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예산은 80억~1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한국출판인회의, 2018, 

18). 2020년 현재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는 총 

976만 종으로, 그 가운데 전자책은 약 346만 종

이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b, 133). 전

자책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관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전자책을 구입하면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왔다. 

그러나 전자책의 도서관 판매 방식 등 라이

선스의 조건을 둘러싸고, 도서관계와 출판계는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납품 이후에는 추

가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 유통과 정산에 

대한 출판사들의 불신 등으로 말미암아 도서관

에 대한 전자책 공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주

요 출판사의 신간과 베스트셀러의 도서관 제공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한국출판인회

의, 2018, 18).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대체로 전자책 파일

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이전받는 영구소장형

으로 전자책을 구매하고 있다(구모니카, 2015; 

이호신, 2021b; 한국출판인회의, 2018). 국내 도

서관 현장에서는 전자책 구매 방식을 크게 소

장형과 구독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장형은 

도서관이 구매한 전자책의 파일을 유통사로부

터 넘겨받고 도서관 서버에 탑재해서 영구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라이선스이다. 구독

형은 도서관이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사의 서버에 일정 기간 또는 일정한 조건의 범

위 내에서 접속을 허락받는 방식이다. 대부분

의 국내 도서관은 내부 서버에 전자책을 탑재

하여 열람 및 대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소

장형으로 전자책을 구매하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이런 국내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

스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라고 주장하고 있다(구모니카, 2015; 한국출판인

회의, 20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도

서관의 전자책 구매는 배타적 발행권자(출판

사)가 정해 놓은 이용 방법에 따라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라이선스 계약이지, 전

자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물품 구매 계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자책의 발행을 위해

서 출판사는 저작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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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된다.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게 되면 출

판사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대한 권한을 독

점하게 된다.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배타적발

행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을 허락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배타적발행권

자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과 같은 

제3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을 허락할 법적

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도서관이 전자책을 관

외대출하는 것은 도서관이 복제와 전송의 주체

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의 배타적발행권

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서관에 대한 이런 불만으로 2021년에는 대한

출판문화협회는 전자책 서비스의 중단을 촉구하

는 공문을 전국의 공공도서관으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급기야 출판사 8곳이 경기도사이버도서

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소

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전자책의 판매는 이용권

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유통사의 B2B 

전자책 계약은 납품 계약이 아니라 전자책 서

비스 이용 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촉구하

고 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도서관

이 해당 전자책을 도서관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관내에서 도서관이 설치한 제한적인 기기에서

의 열람만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출

판인회의는 2015년에 자체적으로 전자책 라이

선스 정책을 발표하였다(한국출판인회의, 2018, 

60). 한국출판인회의가 제시하는 전자책 공급 

방식은 전자책의 대출 회수를 제한하는 유형,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유

형, 영구이용권 계약 이렇게 세 가지이다. 대출 

회수를 제한하는 유형은 대출 횟수 25회를 기

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이

용에 대해서 이용권을 재구매하는 형태의 계약

이다. 이 경우 동시 사용자 수를 제한하지는 않

는다. 이용 기간을 제한하는 유형은 일정 기간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

당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전

자책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유형의 이용 허

락 계약이다. 이 경우 전자책의 동시 사용자는 

1카피당 1명으로 제한된다. 셋째, 영구이용권 

계약은 전자책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용 횟

수나 기간에 상관 없이 해당 전자책을 지속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계약이

다. 다만, 출판사의 배타적 발행권이 소멸하게 

되면, 도서관의 전자책에 대한 접근 권한도 함

께 사라진다(한국출판인회의, 2018, 60-61).

한국출판인회의는 연간 구독 방식으로 계약

을 체결하면, 한국출판콘텐츠 제휴사 중 도서

관 서비스를 허락한 출판사에 한해 전자책을 제

공하며, 창비, 길벗, 돌베개, 은행나무 등을 포

함한 약 180개의 단행본 출판사의 신․구간 약 

7,000여종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

국출판인회의, 2018, 62). 서울도서관은 2016년

에 출판계가 제안하는 라이선스 모델을 수용해

서 연간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방식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 다른 도

서관으로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

국출판인회의가 제안한 라이선스는 국내 도서

관 운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널

리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서관의 

장서 구입은 주로 ‘자산취득비’를 통해서 이루

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라이선스를 수용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나라장터에 게시된 도서관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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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입찰공고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체 43건 가

운데 39건이 소장형인 것으로 조사되어서 여전

히 도서관들은 전자책을 구매 대상으로 인식하

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전자책을 물품으

로 인식하는 경향은 확고하지만, 출판계가 제

안한 라이선스 모델은 조금씩 도서관 서비스에 

수용되면서 전자책 서비스의 지형을 변화시키

고 있다(이호신, 2023). 

한편 2022년에는 국회부산도서관과 대구광

역시립중앙도서관은 대출 횟수 제한이나 기간 

제한형이 아니라, 대출 건수 당 저작권료를 지

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라이선스로 전자책 구매

를 시도하였다. 한국출판인회의가 제안한 라이

선스는 도서관이 전자책 공급사에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해당 조건의 범위 

내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이 모델은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전자책에 

대해서만 과금이 이루어지는 후불형이라는 점

에서 특징이 있다. 도서관은 다양한 전자책 콘

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비용은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도서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된다. 도

서관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전자책의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배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

진되어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위

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내 B2B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교보문고는 

2022년에 기존의 소장형으로 전자책을 판매하

는 모델에 더해서 대여형 모델로 후불형 서비

스를 선보이면서 도서관 공급을 시작했다. 교

보문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

열람 도서에 대해서는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 건당 700~8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3) 도서관은 동시 사용자 수의 제한 없이 

대출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이 월 운용 예산 

상한선을 미리 지정해서, 상한 금액에 도달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주요 전자책 유통사 가운데 하나인 리디북스

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구독서비

스인 ‘리디셀렉트’에서 B2B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전자책 월정액 서비스를 출

시한 밀리의 서재도 B2B 구독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2B 서비스 공급가격

이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지만 큰 차이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2021b, 130-131). 이뿐만 아니라 알라

딘도 최근 Books라는 B2B 전용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정액이나 후불형 과금으로 

전자책을 유통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

4.2 미국 

미국은 세계 최대의 출판 규모를 가진 나라이

다. 전자책의 개발과 보급에서도 미국은 선도적

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전자책은 1930년대 밥 

브라운(Bob Brown)이 <The Readies>라는 책

에서 독서 기계와 독서에 혁명을 가져다 줄 개념

으로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한국출판문

 3) 전자책 서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전언에 따르면, 교보문고의 후불형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과금은 일반도서 

정가의 5.2%이고, 실제 가격은 800원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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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진흥원, 2021a, 168). 이후 전자책이 현실

화한 것은 1971년 마이클 하트(Michael Hart)

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Gutenberg Project)’

를 시작하면서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독

립선언문을 비롯하여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들

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한 것이었다. 

1986년에는 미국백과사전이 CD-ROM에 담겨 

출간되었고, 1990년대에는 옥스퍼드 영어사전

이 책과 함께 CD로 나오면서 종이책의 디지털

화가 시작되었다. 1998년에는 최초의 전자책 단

말기 로켓e북을 누보미디어에서 선보였고, 2006

년에는 전자책을 대중화시키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수행한 아마존의 킨들(kindle)이 출시

되었다. 이후 미국의 전자책 산업은 모바일 기

술의 발전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a, 146). 

미국 도서관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전자

책을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

터이다. 당시 전자책은 학문적, 전문적인 분야

가 주를 이루었으며, 다운로드는 할 수 없었다. 

이후 2003년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대중소

설과 논픽션을 제공했으며, 공공도서관도 전자

책 대출을 시작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

서관은 전자책 장서 보유에 있어 60% 이상 성

장했다. 미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2010년 미국 

공공도서관의 66%가 전자책을 제공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콘텐츠는 오

버드라이브(Overdrive) 또는 후플라(Huppla)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자책 리더기를 통

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원, 2021a, 147).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의 조사에 따르면, 2017

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 9,213개 전체 공공도서

관이 보유한 전자책은 약 4억 6천만 부로 전체 

장서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오디

오북도 약 2억 6천만 부로 전체 장서의 16.5%

에 달한다(Pelczar, M. et al., 2019).

이렇게 도서관 장서 가운데 전자책이 종이책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도서관계와 출판

계는 그 구매와 서비스 요건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전자책 구매 계약은 도

서관과 유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출판사

가 제시한 요건에 맞추어서 그 구매와 서비스 

요건이 달라진다. 특히 2013년에 뉴욕 남부지방

법원이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의 원

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Capitol Records v 

ReDigi)을 내린 이후, 대형출판사들은 도서관

의 전자책 대출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어 납품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제약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 미국 출판시장을 주도

하는 Big5 출판사들(Penguin Random House, 

Hachette Book Group, HarperCollins, Simon 

and Schuster, Macmillan)은 신간 도서에 대

해서 엠바고4)(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서

관 납품 유보)를 설정해서 도서관 납품을 유예

하거나, 열람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였다. 또한 

도서관에 제공하는 전자책에 대해서는 개인에

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3~5배의 가격을 부과

하고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134). 

2020년에 이루어진 연구(The Joint Digital 

 4) Macmillan은 2019년 11월에 도서관에 제공되는 전자책은 발행 후 8주가 경과한 이후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반발해서 도서관들이 Macmillan이 발행한 도서 전체의 구매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2020년 3월에 

이러한 정책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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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Working Group, 2020)에 따르면, 전

자책의 제한된 라이선스 모델 도입 이후 전자

책 구매 가격이 3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

어 현재의 전자책 구매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

능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출판사

가 제시하는 다양한 라이선스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라이선스의 유형은 크게 여섯 가

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라이

선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1) 영구 접속 / 동시 접속 불허(Perpetual License, 

One User per one Copy): 전자책의 소유권

은 인정하지 않지만, 영구적인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라이선스이다. 이 경우 도서

관이 계약을 체결한 부수만큼으로 전자책의 

동시 사용자 수는 제한된다. 한 번의 비용 지불

로 전자책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이용자가 인기 도서를 대출하는 데 필요한 

대기 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 형태이다.5) 우리나라의 구매 

및 서비스 방식과 유사하지만, 전자책의 소유

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ig5 출판사는 영구 접속형 라이선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2) 영구 접속 / 동시 사용 허락(Perpetual Access 

& One Copy / Multi-User): 기간 제한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 사용자

의 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이다. 

동시 사용자를 제한하면, 전자책 대출을 위한 

이용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

지만, 이 라이선스는 그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서 미국의 사서들이 가장 선호하는 

라이선스의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

지만 이 방식은 주로 학술/전문서 또는 교육

출판사가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3) 기간 제한형(Metered License with Time 

Limit): 일정 기간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의 라이선스이다. 접속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2년, 10년 등 다양하지

만, 대체로 2년이 가장 많다. 이용 기간이 종료

되면 해당 전자책에 대한 도서관의 접근 권한

은 사라지며, 재구매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동시 접속을 허용하

는 경우도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

다. Haper Collins를 제외한 Big5 출판사들

이 채택하고 있으며, 영구접속형에 비해서 상

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장점이다. 그러나 동일

한 전자책에 대한 추가 구매 예산을 반복적으

로 책정해야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

지 않은 단점이 있다.

4) 대출 회수 제한형(Metered License with 

Circulation Number): 전자책의 대출 횟수

를 제한하여 정해진 회차만큼 대출이 발생하

면 라이선스가 종료된다. 일정한 횟수로 전자

책의 이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동시 사용자의 

제한은 그리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Big5 출판사 가운데 Haper Collins는 이 라이

선스를 채택하여 26회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라이선스가 종료된다. 기간 제한형과 마

 5) Library Journal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Big5 출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판사는 이 조건으로 도서관에 전자

책을 공급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방식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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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영구접속형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

적으로 낮지만, 이용률이 높은 전자책의 경우

에는 재구매에 따른 예산상의 부담이 있다. 

5) 구독형(Subscription): 도서관이 정해진 구

독료를 일괄 지불하고, 유통사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에 대해서 일정 기간(대개 

1년)동안 이용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대출 

횟수나 동시 사용자 수에 대한 제한 없이 서비

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 횟수를 제한하기도 

한다.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전자책

은 구간(backlist)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간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구독 갱신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단점이 있다. 영구접속 방식에 비해

서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많은 전자책을 

제공할 수 있어서 영구접속형에 대한 보조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다(Price; 2015).

6) 대출당 지불(Cost per Circ): 유통사가 제공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자책의 목록을 제

공하고, 이용자의 대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서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도서관

의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실제로 이용되지 

않는 전자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

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 지출이 도서관

의 사전 계획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용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점에서 예측이 어렵다. 또

한 베스트셀러 위주의 콘텐츠 이용으로 중소

출판사가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미국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는 이렇게 다

양한 방식의 라이선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

다. 그러나 전자책의 높은 가격과 제한된 서비

스로 인하여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갈등은 여전

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감

염병 사태의 확산으로 학교와 도서관이 정상적

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로 전자책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 의회는 

디지털 버전의 최초판매의 원칙이나 도서관에 

대한 예외 확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

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0)를 

발표하였다. 향후 그 논의 과정과 결과를 주목

할 필요가 있다. 

4.3 독일

독일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의 출판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시

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

흥원, 2021c, 227). 전자책 시장은 미국과 영국

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그러

나 독일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었다. 2007년 4개 도서관에서 파일

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2010년에 공공도

서관 납품 전문 기업 디비빕(Divibib GmbH)이 

구축한 전자책 대출시스템 온라이어(Onleihe)

를 통해 전체 도서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

다. 디비빕사는 온라이어을 통해서 16만 권의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다. 디비빕은 출판사와 

협의해서 라이선스의 조건을 결정하고 이에 따

라 도서관에 전자책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2

년에는 500개의 도서관이 전자책 서비스를 시

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2020년 현재 3,000여 

개(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포함)의 도서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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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143).

전자책 대출이 시행된 초기인 2009년에는 25

만 건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무려 10배 가까

이 늘어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Elib, 2016, 

1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도서관을 통해서 전자책을 이용

하는 비율이 전체 전자출판물 이용의 40%를 차

지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c, 227).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도서관계

와 출판계도 전자책의 구매와 서비스 방법을 둘

러싸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왔다. 독일에서 

전자책은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대상이다. 그

러나 도서관에 제공되는 전자책은 도서정가제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서관은 소비자 

판매 정가의 2~3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전자책

을 구매하고 있다. 한편 발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에 대해서 소위 윈도잉(windowing)

이라는 지연 제도를 두고 있어서 도서관에는 납

품하지 않는다.

독일도서관협회는 신간의 납품을 지연시키

고, 도서관에 제공되는 전자책에 대해서 지나

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구입 대상 전자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출판사의 허락 여부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의 필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

히 2016년 11월에 유럽 사법재판소(CJE)의 판

결(C 174.15 Vereniging Openbare Libraries 

v Stichting Leenrecht)6)을 계기로 독일 도서

관협회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전자책

을 대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을 요

구하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https://www. 

bibliotheksverband.de). 독일 연방의회가 2021

년 3월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출판사들

에게 디지털 저작물이 시장에 출시되는 즉시 비

영리 도서관에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강제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을 

한 번에 한 사람이 이용하는 조건으로 도서관이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bibliotheksverband.de). 개정

안이 원안대로 통과하게 되면 도서관은 종이책

과 마찬가지로 출판사와의 계약 없이도 전자책 

한 권을 한 명이 동시에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

출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도서관들은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모델에 따라서 전자책을 구입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M라이선스: 전자책 한 권에 동시 사용자를 

1명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라이선스로 대개 12

개월 동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 방식이다.

∙L라이선스: 발행 후 2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

우 동시사용자 수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

록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M라이선스로 구매

한 도서의 이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2년이다.

 6) 2016년 11월 유럽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도서관협회가 네덜란드 작가협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동시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기술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출판사의 별도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전자책을 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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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라이선스: 정가의 3배를 지불하고 20-25

회의 대출을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제공하

고, 약정된 대출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2명의 

이용자에게만 동시 접속이 허용되는 것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라이선스이다. 

4.4 프랑스

프랑스의 전자책 시장은 여전히 종이책에 비

해서 작은 규모이지만, 2020년에는 출판시장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0.8% 성장했

다. 2021년에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의 26%가 이미 디지털도서를 이용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c, 

251).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출판 산업의 진흥

을 위해서 전자책 출판에 대한 자금 지원과 부

가가치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

다. 그 가운데 국립도서센터의 디지털도서 출

판 지원금이 대표적으로 디지털 도서 제작 비용

의 최대 60%, 최소 2,000유로에서 최대 50,000

유로까지를 지원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c, 257). 

프랑스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과 서비스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최초로 실

시된 <전자책의 가격에 관한 법률(2011.5.26. 법

률 제2011-590호, (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법률은 전자책의 가격

을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전자책을 

도서정가제에 포함하고 있다. 전자책의 발행자

인 출판사가 전자책의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전자책의 이용 조건을 상

세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이창규, 

2019, 180). 출판사는 전자책이 개인의 사용을 

위한 것인지, 도서관과 같은 기관에서의 집단

적인 이용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또한 다운로드나 출력

이 가능한 것인지 등 전자책의 세부적인 이용 

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동일한 전자책에 

대해서도 이용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전자책 판매 업체는 출판사가 

정한 전자책 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의 시행과 함께 프랑스 정부는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을 개발하고,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서 PNB(Prêet Numéerique en Bibliothèequ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국립도서센터(Centre 

National Du Livre)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프랑스출판협회와 서점연합과 함께 전자책 통

합 플랫폼 Bibook을 개발하였다. 현재 프랑스 

도서관의 전자책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공

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2014년 Bibook을 

개통할 무렵, 도서관, 서점, 출판사, 저자 그리

고 지방정부가 함께 서명한 협약을 체결해서,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과 관련된 12가지 원칙을 

확립하였다(Elib, 2016, 10).

1) 공공도서관은 저자가 출판사에게 허락한 계

약의 범위 내에서 전자책을 제공할 수 있다.

2) 모든 유통사는 출판사가 도서관에 대해서 제

시한 조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거래가 어느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도서 정보 이외에 가격, 이용 기간, 약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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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포함하는 상세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해

서 전자책을 관리할 수 있는 고품질의 메타데

이터가 함께 도서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4) 폭넓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제공되는 다양한 카탈로그 간에 상호운용성

을 보장한다. 

5) 이용자들이 디지털 도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호대차를 통해서 자신이 소속한 

도서관과 다른 도서관의 디지털 영역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6) 전자책의 대출과 판매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도서에 대해서는 통제가 이

루어진다.

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은 통제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용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8) 읽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솔루

션을 권장한다.

9) 운영자는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면서 이용 통

계를 공유해야만 한다.

10) 저자는 추가 구매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공정

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11) 다양한 재무 모델을 실험한다.

12) 저자와 출판사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

의 안정적인 선택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프랑스에서는 전자

책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가격 모델도 표준

화되었다. 프랑스 도서관은 출판사가 제시하는 

매우 다양한 이용 조건과 가격을 고려해서 전자

책의 구매를 결정하고, 그 조건에 따라 시민들에

게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도서관의 전자책 수서 프로세스는 한결 수

월해졌고, 출판계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도서관을 위한 전자책 제안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Respingue-Perrin, 2013, 96). 또한 

전자책의 가격과 이용 조건이 모두 공개되면서, 

전자책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예

방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프랑스는 미국, 영국, 

독일 등과는 달리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갈등은 

그리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원만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Elib, 2016, 10).

PNB는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제시하는 판매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라이선스 모델을 채택

하고 있다. 출판사는 이용 기간과 대출 횟수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개별 타이틀에 대해서 동시 

사용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출판사들은 전자

책 라이선스의 기간을 1년부터 10년, 그리고 영

구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영구 

접속이 허용되는 라이선스가 대부분을 차지하

며, 10년 미만의 이용 기간을 허락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대출 횟수에 대한 제약도 자

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30회 또는 무제한으

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

시 접속자는 1명, 5명, 20명, 30명을 허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한다(한국출

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151-156 참조). 전자

책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도 종이책의 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지만, 2014년에 몇

몇 출판사가 라이선스 비용을 급격하게 인상하

기도 했다(Elib, 2016, 10). 

 

4.5 일본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일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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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CD-ROM 버전의 전자책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1990년에는 소니사에서 전자책 리

더기를, 1993년에는 NEC에서 디지털도서 플레

이어를 출시하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들을 앞서 나갔다. 1997년 저작권 만료 저

작물을 디지털화한 아오조라문고(靑空文庫)

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면서 전자책이 처음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했다(Goto, Kim, & Inagaki, 

2015, 48). 일본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앞

서나갔지만, 전자책으로 구현된 일본어 콘텐츠 

자체가 부족하여 시장에서 그리 큰 호응을 얻

지는 못했다. 일본에서 전자책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이다. 라쿠텐

의 고보, 구글 플레이북스, iBook3 등이 출시되

면서 일본에서도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

했다.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킨들과 같은 전용리더기 보다는 휴대전화

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만

화를 비롯한 코믹물과 장르소설이 시장을 이끌

었다.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2021년 5,510억 엔

으로 2020년 4,821억 엔보다 689억 엔(14.3%)

으로 성장했고, 2026년에는 8,000억 엔으로 성

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落合 早苗, イン

プレス総合研究所, 2022).

도서관에서는 2011년 사카이시립도서관(堺

市立圖書館)이 도서관유통센터(TRC)의 디

지털 콘텐츠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전자책 서비

스를 시작했다. 2019년까지 전자책 서비스를 제

공하는 도서관이 점차 증가하였고, 2020년 코

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

스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일본 전자출판제작유

통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으로 전자

책 대출서비스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436개

이며, 344개의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을 운영하

고 있다(電子出版制作流通協議會, 2022).

전자도서관 서비스 플랫폼 가운데 LibrariE 

& TRC-DL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

다. 2022년 12월 현재 대학도서관 152개 관, 학

교도서관 168개 관, 공공도서관 323개 관, 기타 

8개 관으로 651개 이상의 도서관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책을 대출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

는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OC/OU(One Copy One User) 모

델은 도서관이 구입한 전자책의 부수만큼 동시 

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후 2년 

또는 52회의 대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하다. 

둘째 과금형 모델이다. 이 모델은 OC/OU 모델

의 라이선스가 종료된 도서에 대해서만 적용되

는 것으로,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소액의 이용

료를 과금하는 형태의 모델이다. 셋째, OC/MU 

(One Copy/Multi user)모델로, 하나의 전자

책을 동시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형태이다. 여름방학 과제도서나 부교재 

등 한정된 기간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미디어두사에서는 미국의 오버드라이브사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일본 내에 외국어 도서를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 5,000개 출판사, 100개 

언어 이상, 160만 종이 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 도서는 3만 3,000여 종이

고, 여기에는 아우조라 문고 11,000여 종이 포

함된 것이다. 미디어두사에서 제공하는 라이선

스는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라이선스 비용이 

달라진다.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75만~150만 엔, 운영비는 월간 3만~8만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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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구입비는 연간 50만~250만 엔이며, 학교도

서관은 초기 비용 10만 엔, 운영비 월간 1만 엔, 

콘텐츠 구입비 연간 30만~50만 엔 규모이다. 

4.6 전자책 갈등의 양상과 각국의 라이

선스 현황

전자책 라이선스는 각국이 처한 고유한 상황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개입 

정도, 대여권과 공공대출권의 도입 여부, 도서

정가제의 시행 여부, 전자책 관련 입법 여부, 주

도적인 출판사업자의 유무 등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전자책의 도서관 제공이 

판매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해서 도서

관에 대하여 까다로운 거래의 조건을 부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도서관들

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빅5가 주도하는 까다로운 라이선스 조건

과 신간도서 제공 지연, 지나치게 높은 전자책 

가격에 도서관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독일도서관협회

를 중심으로 관련된 소송과 법률 개정 운동 등

을 펼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유독 우리나라에

서만 도서관이 아니라 출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

내 출판사들은 도서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면서 거래의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라이선스의 조건은 권리자인 출판사가 

제시하는 것이고, 도서관은 이에 대한 수용 여

부를 결정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거래의 주도권은 권리자인 출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서관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쪽은 오

히려 출판사들이다. 전자책을 거래에 제공한 

출판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자책을 구매

한 도서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까닭은 출판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시장에서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

선스 거래에서 핵심적인 열쇠는 권리를 보유

한 출판사들이 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

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

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전자

책 유통 관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자책 거래는 개

별 전자책의 라이선스 조건을 반영해서, 다양

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률

적인 조건으로 유통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서 이루어지고 있었다(이호신, 2023). 도서관

은 개별 전자책의 라이선스 조건을 일일이 확

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사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유통사와 체결한 라이선스의 조건을 부정하고, 

출판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거래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자책의 가격과 

거래의 조건을 유통사를 통해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프랑스의 사례는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가격 공시제도를 통해서 프랑스에서는 도

서관이 개별 전자책의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

하고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별 전

자책의 라이선스 조건과 가격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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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고 있다. 

전자책 라이선스는 소유권 인정 여부, 이용 

허락의 시간적 범위, 동시 사용 허용 여부, 비용 

지불 및 산정 방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하

여 구성된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

는 전자책 라이선스 현황을 <표 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전자책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하

고, 전자책 파일까지 제공하는 영구 소장형은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

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의 대부분이 이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간제한형, 구독형, 과금형

의 라이선스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영구소장형에 대한 보

완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의 경

우에는 전자책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영구소장

형이 아니라 영구접속형, 기간제한형, 횟수제

한형 등 여러 유형의 라이선스 조건이 개별 전

자책 마다 반영되면서 다양한 조건으로 거래

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빅5 출판사들이 

내세우는 서로 다른 거래의 조건들은 도서관

과 유통사의 계약 속에 모두 반영되어 처리되

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출

판사들이 라이선스의 조건들을 주도하면서 다

양한 모델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5. 시사점

도서관과 출판사들이 처한 형편은 나라마다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출판사들은 전자책 대

출로 야기되는 손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도서관은 전자책에 대

해서도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

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

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서

비스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는 점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서는 도서관과 출판계의 대화와 타협은 불가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의 사례에서 대화와 타협의 시발점을 마

련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서관은 전자책 라이선스의 다양성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전자책에 수록된 저작물

은 저작권자의 사유재산임에 틀림이 없다. 저

작자나 출판사가 라이선스의 조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출판사들이 이용 허락의 조건을 제시하면, 도

서관은 이를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국내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도서관은 유통사가 일률적으로 제시한 

거래 조건에 따라서 구매 대상을 선정해 왔을 

국가별 영구소장형 영구접속형 기간제한형 횟수제한형 혼합형 구독형 과금형

한 국 O X O X X O O

미 국 X O O O O O O

독 일 X X O X O X X

프랑스 X O O O O X X

일 본 X X O X O X O

<표 2> 주요 국가별 라이선스 채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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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서버에 전자책 파일을 직접 탑재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영구소장형 위주로 전자책

을 확보한 것은 도서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라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거래 관행이

었다. 이러한 형태의 판매와 라이선스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에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유

지되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도서관이 거래의 

조건을 강제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 시

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조건의 거래가 지속되

고 있다. 출판사별로 차별화된 거래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는 관행은 온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출판계의 오랜 불만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라이선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거래 관행이 바로 잡혀야 한다. 출판사

들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발행권자로서의 고

유한 지위를 활용해서 원하는 거래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

도록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출판사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라이선스 

조건이 수용될 수 있도록 유통사들의 거래 관

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전자책 

거래는 출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제시하는 거래

의 조건이 다양하게 반영된 것이라기보다는 유

통사가 일률적으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한 전자

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매자의 입장인 

도서관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전자책을 구

매할 방법이 없었고,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제

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출판사들은 도서

관에 전자책 납품하기를 주저하고 꺼리도록 만

들었다. 유통사가 가진 독점적인 지위로 말미

암아 출판사들은 유통사에 쉽사리 문제를 제기

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 대출용으로 전자책

의 거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판사

들은 이러한 거래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사가 저작권이나 배

타적 발행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

는 거래 모델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선보이는 

일이 필수적이다. 유통사들은 출판사들이 라이

선스의 조건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아울러 도서관이 대상 전자

책을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야만 한다. 

셋째, 출판사와 유통사는 라이선스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다양한 조

건으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지만, 어떤 저작

물이 어떤 조건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것인가를 

파악하려면 정보의 공개는 필수적이다. 지금까

지 도서관은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자나 배타적 

발행권자의 허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책을 서비스해 왔다. 그 결과 일부 도서관

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는 등 거래의 안

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도서관은 개별 

전자책의 라이선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

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사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전자책

의 가격과 라이선스의 조건을 유통사를 통해서 

공개할 것을 법적 의무로 부여하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거래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거

래 당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

하다. 책은 저자와 출판사의 지적인 노력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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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

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

다. 그렇지만 책 속에 담긴 지식과 정보는 비단 

저자만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많은 사람이 함

께 공유하고 활용해야 할 사회적인 자산으로서, 

공공재적인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다. 문화상

품으로서의 교환가치에 주목하는 출판사와 지

식과 정보의 공공재적인 성격에 주목하는 도서

관의 시각은 이처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판

매를 통한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출판사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지

식과 정보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지향하는 

도서관이 옳다고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 될 수밖

에 없다. 프랑스는 전자책의 가격과 거래 조건

을 공개하도록 정부가 개입해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 결과 출판계와 도서관계가 비교

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독

일은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법률 개정안 등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부 또는 국회가 이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

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전자책 서비

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논의를 펼치

고, 도서관과 출판계가 상생할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닫는 말

지식과 정보는 사회적인 공공재로, 누구나 자

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 

이래 도서관은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운영되었

다. 도서관은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형편

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지적 성장을 돕는 역할을 원만히 수

행해왔다. 무료 대출은 도서관의 이런 믿음과 

철학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도서관

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었던 숨은 배경 속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최초 판매

의 원칙은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 저작물을 입

수하면, 이후 저작자의 배포권은 더 이상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의 원리이다. 도

서관은 최초 판매의 원칙을 바탕으로, 저작권

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는 절차 없이 자유

롭게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대출하면서 시민들

의 지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되는 

전자책 환경 속에서도 도서관이 그 역할을 온

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자책은 

구매 행위만으로, 도서관이 그것을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책의 대출은 종이책의 대출과는 다른 법률 

행위이다. 종이책의 대출이 저작물의 배포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전자책의 대출은 저작물

의 복제와 전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까

닭에 구입한 전자책이라고 해도 저작권자의 허

락 없이는 도서관이 전자책을 시민들에게 대출

해 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세

계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이다. 

전자책도 1카피를 1명만 동시에 이용할 수 있

도록 제한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출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하는 사례가 없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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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

자책 대출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

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까닭에 도서관은 출판

사로부터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고, 출판사들이 제시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전자책은 단순히 종이책의 디지털 버전이 아

니라, 지식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커다란 변화

를 가져올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가능성은 도서관의 업무와 서비스를 혁신할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출판사는 

판매 감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도 하다. 주요 국가들에서 전자책은 이미 도서

관 서비스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판매 감소를 우려하는 출판계와 제한된 예산으

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도서관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출판사

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저작권의 독점적인 지위

를 활용해서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신간 제

공을 지연하거나, 추가 구매를 유도하거나, 아

예 도서관 납품을 거부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

하고 있다. 반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수

용해야 하는 도서관들은 출판사의 요구에 일방

적으로 끌려가거나 정부의 입법적 개입을 요구

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도서관과 출판

계의 갈등은 전자책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

협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

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지속되

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합리적인 전자책 라

이선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

해서 전자책의 대출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

는 법적 환경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아울러 

주요 국가에서의 실제 라이선스 형태를 살펴보

고,전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다양

한 종류를 정리하고,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전자책에 담

긴 콘텐츠는 저작자의 창의적 표현이 담긴 저

작물로, 저작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유재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고 

향유해야 할 공공재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출판사는 전자책의 저작권자 또는 배타

적발행권자로서 다양한 거래의 조건을 우선 제

시할 의무가 있고, 도서관은 출판사가 제시한 

거래의 조건에 따라 해당 전자책의 수용 여부

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거래의 방식이 개선될 필

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아

무쪼록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서관계와 출판계

의 대화가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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